
       

찬송가� 559장� (통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가� 370장� (통445)�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추모예배란?

본인으로부터 직계 조상을 기리는 예배로, 슬픔보다는 

가족들 간에 우애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고인이 남겨두신 믿음의 행적이나 가족들과 공유할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추모예배

예� 식� 사 인�도�자

지금부터 추석 추모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찬� � � � 송 559장(통305) 다�같�이
 -뒷면에 표기-

기� � � � 도 가�족�중

성경봉독 창세기 50장 12~14절 인�도�자�

12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13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14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말� � � � 씀 막벨라 굴 인�도�자

기� � � � 도 인�도�자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게 됨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며, 가정의 복음화와 화목, 

문제해결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찬� � � � 송 370장(통455) 다�같�이

                      -뒷면에 표기-

주기도문 다�같�이

막벨라� 굴� (창세기� 50장� 12~14절)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머물
고 있던 애굽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고인을 장사했습니
다. 그곳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 예전 그 조상 아브라함이 
가족의 매장지로 삼은 바로 그 곳입니다. 

일명 ‘막벨라 굴’이라 불리는 이 땅은 실로 특별합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전에 거의 유일하게 소유했던 토지입
니다. 비록 작은 한 마지기 땅에 불과하지만, 평생을 유랑하던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
겠다.’(창 12:1~2)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장소입니
다. 지금은 비록 작은 땅에 불과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그 후손들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故 ◯◯◯ 님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는 그
저 돌아가신 조상에게 잘 보이겠다는 식의 미신적인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고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가
족들과도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막벨라 굴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도 약속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고인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
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